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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여름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하세요
  - 해수부, 여객선 안전관리·태풍 대비 등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

  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여름철의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

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8월까지 

‘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’을 추진한다.

 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많아지고, 성어기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

인해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. 또한, 집중호우, 태풍 내습 등 

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,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

중점 관리하고 태풍 대비태세 강화 및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

대책을 추진한다.

  첫 번째로, 휴가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

강화한다. 여객선·레저선*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선박에 실린 전기차 

화재에 대비하여 전국 권역별로 소방청·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

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.

  * 전체 연안여객선(150척), 사고 위험성이 높은 낚시어선(450여척), 동력수상레저기구(200여척)

  둘째, 태풍·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. 

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전국 연안 항해선박이 사전에 피항할 수 있도록 

유도하고, 24시간 긴급 구조를 위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. 아울러, 위험물 

하역시설 등 해양·항만시설(4,822개소)에 대해서도 태풍 대비 사전점검을 

실시할 계획이다.

  셋째, 물놀이·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을 본격 

추진한다. 지난해에 문을 연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안전체험시설(4개소)과 

전국 워터파크(6개소)에서 대국민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사고 

발생 시 구조기관이 신속히 사고를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

‘비상시 조난신호(SOS) 버튼 직접 누르기’ 캠페인을 실시한다.



  한편, 경계소홀·과적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기 위한 

불시점검도 실시한다. 조업어선의 과적 및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등 위법

행위를 집중 단속하고, 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. 또한, 졸음

운전 등 부주의와 밀폐구역 질식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

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·교육도 강화한다.

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해양레저 활성화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

매년 증가하는 만큼, 올 여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

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.”라고 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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